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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온라인 수업에 장애 학생과 소수계 가정 더 애먹는다
radioseoul1650.com/local/코로나-19-온라인-수업에-어려움을-겪는-장애-학생과-언/

<AP>

코로나 19 확산의 여파로 모든 학교들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후 장애가 있는 학생 혹은 언어 장벽
에 부딪힌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커뮤니티 컨설팅 회사 케이시 스트래티지스의 주최로 소수계 미디어들을 위해 8일 열린 코로나 19가 교
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화상 회의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 후 장애인 학생을 둔 가정 혹은 언어적
장벽에 부딪힌 가정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코로나 19 비상사태 선포 후 현재 모든 학교들이 캠퍼스를 폐쇄하고 수업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상
태지만, 교육의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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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생들에 비해 언어 장애나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
해 있습니다.

언어 장애나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경우 특수교육의 일환으로 개인 교육 프로그램인 IEP를 제공받
고 있는데 이는 학생에 따라 교육 환경 혹은 방식을 달리해 맞춤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후 특수 교육 IEP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많은 데다 설사 제공한다 해도
원격 수업으로는 테라피가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실정입니다.

비영리 교육 단체 질 론랜드 대표입니다.

(질 론랜드 컷)

소수계 가정의 경우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로컬 교육구에서 효과적인 홈스쿨링을 위한 안내 공문을 보내
더라도 영어에 능숙지 못한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아시안 어메리칸 정의 진흥협회는 밝혔습니다.

(컷)

코로나 19으로 인해 급변한 교육 환경속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들이 배움의 권리를 누리기 위
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하며 커뮤니티의 권익 옹호단체에 도움을 청해서라도 배움의 권리를 찾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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